
 

 9. 폐회찬송 150장, ’갈보리산 위에’ (1, 3절) 

◆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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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새소망교회 성금요일 저녁예배 
 

1. 찬양 ‘보혈을 지나’ 

2. 묵상 기도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며, 회개와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3. 교독문 132번, ‘고난주간 3’ 낭독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 Passion Week 3 (Cev)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 of you want to be my followers, you must forget about yourself 

You must take up your cross & follow me  
After all, God chose you to suffer as you follow in the footsteps  

of Christ, who set an example by suffering for you. 
Christ did not sin or ever tell a lie. Although he was abused,  

he never tried to get even. And when he suffered, he made no threats.  
Instead, he had faith in God, who judges fairly. 

Christ carried the burden of our sins. He was nailed to the cross, 
so that we would stop sinning and start living right.  

By his cuts & bruises you are healed.  
you had wandered away like sheep. Now you have returned  

to the one who is your shepherd & protector. (Amen)  
 

 8. 성찬식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 참회와 결단의 기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 Matthew 27:57-66 (Cev.) 

That evening a rich disciple named Joseph  
from the town of Arimathea went and asked for Jesus' body.  

Pilate gave orders for it to be given to Joseph, who took the body 
& wrapped it in a clean linen cloth. Then Joseph put the body in 
his own tomb that had been cut into solid rock & never been used. 
He rolled a big stone against the entrance to the tomb & went away. 

All this time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re sitting 
across from the tomb. On the next day, which was a Sabbath,  

the chief priests & the Pharisees went together to Pilate.  
They said, "Sir, we remember what that liar said while he was 
still alive. He claimed that in three days he would come back 

from death. So please order the tomb to be carefully guarded for 
three days. If you don't, his disciples may come & steal his body.  

They will tell the people that he has been raised to life,  
and this last lie will be worse than the first one." 

Pilate said to them, "All right, take some of your soldiers and 
guard the tomb as well as you know how."  

So they sealed it tight and placed soldiers there to guard it.  
 

 4. 찬송 264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 1,3,4절 

 

 

 

 



 

 5.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1, 3, 5절’ 

 

 

 

 

 

 6.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7. 오늘의 말씀 :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 
 

◆ 마태복음 27장 57-66절 

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62.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